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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

하(U-23) 축구대표팀이 아세안축구연

맹(AFF) 챔피언십 3연패의 위업을 달성

했다.

베트남은 29일 오후(한국시간) 인도네

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

디움에서 열린 개최국 인도네시아와의 

2025 AFF U-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전

반 37분 응우옌 꽁프엉의 결승 골 덕분

에 1-0으로 이겼다.

이로써 베트남은 2022년과 2023년에 

이어 3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. 

이 대회는 2005년 시작됐으며 베트남

이 최다 우승국이다. 두 번 트로피를 들

어 올린 나라도 베트남뿐이다.

베트남은 올해 1월 동남아시아 최대 

축구 축제인 2024 미쓰비시일렉트릭컵

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데 이

어 U-23 AFF 챔피언십도 제패했다.

김상식 감독은 A대표팀이 참가하는 국

가대항전 미쓰비시컵과 U-23 AFF 챔피

언십 동반 우승을 이룬 최초의 사령탑으

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. 베트남 축구의 영

웅인 박항서 전 감독도 못 한 일이다.

김상식 감독은 K리그1 전북 현대 사령

탑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인 지난해 5월 

필리프 트루시에 후임으로 베트남 A대

표팀 사령탑으로 취임했다. U-23 대표

팀도 총괄하며, 계약기간은 2026년 3월

31일까지다.

프로야구 LG 트윈

스가 후반기 10경기

에서 8승(2패)을 거두

며 다시 선두 싸움에 불

을 당겼다. 

전반기를 한화 이글스에 4.5게임 차로 뒤

져 2위로 마친 LG는 후반기에 힘을 내며 

29일 기준 격차를 2게임으로 좁혔다. 

한화가 후반기에 5승 1무 4패로 주춤하

면서 두 팀의 격차가 줄었다. 

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염경엽 LG 감독

은 “올스타전에서 얻은 기운이 후반기에 

우리 선수단에 퍼졌으면 좋겠다”며 “한국

시리즈 최우수선수(MVP)도 우리 팀에서 

나오길 간절하게 바란다”고 말했다.
염 감독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얻은 휴식

이 반격의 동력이 되길 바라며, 우승에 대

한 열망을 ‘한국시리즈 MVP 배출’로 표현

했다.

후반기 출발은 매우 좋다. 염 감독이 “우

주의 기운이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는 

기분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. 

후반기 10경기에서 LG는 5번이나 역전

승을 거뒀다. 특히 22일 광주 KIA 타이거

즈전이 염 감독의 기억에 진하게 남았다. 

당시 LG는 4-0으로 앞서다가 4-7로 역

전당했다. 8회 말에 6점을 내줘 패색이 짙

었다. 

하지만 9회 초 1사 1·2루에서 박해민이 

KIA 마무리 정해영을 공략해 동점 3점 홈

런을 쳤다. 박해민의 시즌 3호 홈런이었다. 

기사회생한 LG는 9회 초에만 5점을 얻

어 9-7로 재역전승했다. 염 감독은 “박해

민이 동점 3점 홈런을 칠 줄 누가 알았겠

나”며 흐뭇하게 웃었다. 

이후 LG는 신바람을 냈다. 곳곳에서 긍

정적인 신호도 보였다.
LG는 후반기에 ‘1점 차 경기 5승’ ‘2점 차 

경기 1승’을 거뒀다. 

불펜이 무너진 날에는 타선이 터졌고, 투

수전이 벌어진 날에는 불펜이 잘 버텼다. 

염 감독이 ‘후반기 초반 성적을 좌우할 

변수’로 꼽은 선발 투수진은 10경기 평균

자책점 3.15로 잘 던졌다. 

기존 선발 중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

스만 2경기 평균자책점 6.00으로 부진했다. 

염 감독은 “한화와의 맞대결을 의식하지 

않는다”고 했지만, LG가 후반기 상승세를 

이어가면 8월8∼10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 

팀의 주말 3연전은 올 KBO리그 후반기 

최고 빅매치가 될 수 있다.

 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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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(26·사

진)이 부상으로 쉬어 간다.

다저스 구단은 30일(한국시간) 미국 

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

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

즈전을 앞두고 김혜성을 10일짜리 

부상자 명단(IL)에 올렸다.

정확한 부상 사유는 왼쪽 어깨 

점액낭염이다. 점액낭은 어깨뼈와 힘

줄 사이의 마찰을 줄여 주는 윤활주머

니로,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를 움

직일 때마다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게 

된다. 증세가 가벼우면 

2주 안팎의 휴식으로

도 회복할 수 있다.

데이브 로버츠 다저

스 감독은 “방망

이를 잡고 있

는 모습만 보더

라도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

라는 걸 알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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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률 8할… 10경기 중 5회 역전승

1위 한화와 2게임 차 바짝 추격

KIA전 재역전 드라마 후 신바람

불펜 약하면 불꽃타선 상호보완

다음 주말 한화 3연전 빅매치 기대

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를 42분 만에 2-0으로 완파했다. 왕즈이를 따돌리고 우승한 

안세영이 포효하고 있다.  AFP=연합뉴스

며 다시 선두 싸움에 불

LG, 후반기 펄펄… “독수리 잡는다”

AFF U-23 챔피언십 우승 후 김상식 감독을 헹가래하는 베트남 선수들.  AP=연합뉴스

2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. 3회 초 무사 1·2루에서 LG 문보경이 3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.  연합뉴스

U-23 챔피언십 3연패 위업

김상식 매직, 베트남 홀렸다

A대표 미쓰비시컵·AFF 동반 우승 최초 사령탑

너무 세게 던졌나… 김혜성 어깨 부상 이탈


